
한국화약, NT·NCB 수요잡기고심
남해화학 N T시장 선점 및 수출전망 불투명 … 상업생산 연기

한국화약(대표 오재덕)이 NT(Nitro Toluene)·NCB(Nitro Chloro Benzene)공장완공을 앞두고 수요

처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화약은 1만3 0 0 0톤 규모의 M u l t i공장을 건설해 올 상반기부터 연산 NT 4500톤, NCB 8500톤을 생

산할 예정이었으나, 남해화학의 N T시장 선점에 따라 생산시기를 9 3년 상반기로 지연시키고 있으며,

이 시기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이는 수요산업인 염·안료 중간체가 공해 및 선진기술 도입 과정상의 문제 발생으로 시장전망이 어

두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.

특히, DAS(4-4 Diamino-steelben-2,2 Disulphonic Acid) 등 형광염료 중간체에 사용되는 P N T ( P a r a

Nitro Toluene)는 남해화학이 연산 1 0 0 0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, 국내수요는 연간 1 0 0여

톤(태흥산업)에 머물고 있어 뚜렷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.

남해화학은 한국협화가 D A S를 생산할

경우 PNT 공급계약을 체결, PNT 수

요를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협화는

DAS 생산을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것

으로 알려졌다.

남해화학은 국내 NT 공급과잉 해소책

으로 일본·인디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

으나,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내

세워 저가로 수출, 출혈경쟁으로 채산

성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남해화학은 P N T를 톤당 1 6 0 0 ~ 1 7 0 0달

러로 인도지역에 공급하는데 비해, 중국은 20% 가량 낮은 가격인 1 3 0 0 ~ 1 4 0 0달러에 판매하고 있는

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영국 Hickson & Welch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·사용되던 ONT(Ortho Nitro Toluene)는 남해화학 생

산을 기점으로 점차 수입이 대체되고 있는데, 한국협화가 이미 국산제품을 상용화하고 있고, 대한스

위스화학도 테스트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한국화약은 국내 총수요가 8 0 0여톤 규모에 불과한

O N T는 T N T용으로 자체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.

한편, 한국화약은 NT 국내수요가 취약한 점을 감안, 현재 영국 및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NCB 생

산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으며, 자체사용 목적으로 중간체 품목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.

현재 유니온물산이 PNCB 2500여톤, 한국협화가 ONCB 2500여톤을 영국 Hickson & Welch, 일본

Mitsui Toatsu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·사용하고 있으며, 한국화약이 생산에 들어가면 상당량의 수입

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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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공 급

미쓰이도아츠(일)

H i c k s o n & W e l c h (영)

미쓰이도아츠(일)

남해화학

남해화학

H i c k s o n & W e l c h (영)

수 요

유니온물산( 2 5 0 0톤)

한국협화( 2 5 0 0톤)

태흥산업( 1 0 0톤)

한국협화화학·

대한스위스화학( 8 0 0톤)

<표> NT₩NCB 수급현황( 1 9 9 1년)


